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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속칭 전주(錢主)들을 기소하라

오늘(2022. 2. 21.) 보도된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확인된 일부 전주(錢主)의 주요 행태는 아래와 같다.

1)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단계에서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만난

주가조작 선수 A (이 모 씨)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17억 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그 계좌다.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단계에서도 주포 중 하나인 B(또 다른 이 모

씨)에게 계좌 2개를 빌려주고 18억 5천만 원의 주식을 또 샀다. A와 B는 김건희 씨의

계좌를 활용해 수백 차례의 범죄적 거래, 즉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주문 등을 감행했다.

3) 이와는 별도로 김건희 씨는 권오수 회장의 권유를 받고 4억 9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직접 매수했다.

4)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역시 김건희 씨와 똑같은 선수 A에게 계좌를 맡겼고,

이 계좌는 김건희 씨 계좌와 수 차례 통정매매까지 했다. 최은순 계좌로 거래된

액수는 7억 5백만 원 가량이다.

5) 김건희 씨는 91명의 계좌주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계좌를 동원한 5명 가운데 한

명이고, 매수액수로는 4위다. 매도액수까지 합친 거래액수로는 3위다. 범죄일람표에

나오지 않는 매도 주문도 더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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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건희 씨는 91명의 계좌주 가운데 1차 작전의 '주포'와 2차 작전의 '주포'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사람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이다. 특히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이다.

도이치모터스 전주들이 주가조작 행위로 얻은 이익은 얼마인가? 이에 대해 검찰은

답을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가 2020년 2월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

이전에 거의 9년간 묻혀 있다가, 9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밝혀진 것도 사실상 공소시효

10년을 도과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태로 추정될 정도로 매우 의심스럽다.

도대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전주(錢主)들의 수익은 얼마인가? 검찰은

진실을 밝히고, 속칭 전주(錢主)들을 기소해야 한다.

2022년 2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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